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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잇는 토크콘서트' 30일 개최…한강하구 가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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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생중계

한강 잇는 뮤직토크쇼 '조강에 평화의 배를 띄우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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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분단 이후 70여 년간 기억 속에서 잊혔던 한강하구가 마침내 평화

의 상징으로 새롭게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한강하구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토크콘서트 '조강에 평화의 배를 띄우다'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한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한강하구 조강(祖江) 일대의 역사·문화·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를 DMZ에 버금가는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김포아트홀에서 개그맨 강성범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하

영 김포시장과 함께 염종현·김철환 도의원, 노계향 전 조강문화협동조합대표, 이시우 사진가 등 경

기도와 김포시의 한강하구 관련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시청자들은 패널들과 함께 70여 년 동안 분단의 아픔 속에서 잊혔던 ‘한강하구 조강의 의미와 가

치’를 주제로 한강하구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그

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조강에 평화의 배를 띄우다'라는 메시지에 걸맞은 ‘배’와 ‘강’을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악과 서양음악의 음악적 교류를 선도하는 ‘사회적기업 광명심포니’,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노래

극단 희망새’, 테너 ‘이종융’, 국악인 ‘김정민’의 공연이 어우러져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평화·공존

의 선율을 들려주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그동안 DMZ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하구의 

가치를 되돌아보며,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 라며 “경기도

가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자리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셜방송 Live경기, 유튜브

(김포시청, 오마이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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